








 





















“활동내용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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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사실 중간평가를 그리 기대하지는 않았어. 왜냐
하면 기대하면 실망할까봐. 우리 팀의 관계도, 나에
게도 문제가 있는데 무엇인지 몰랐는데 신기하게도 간
사님들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주셔서 나도 잠시 거리
를 두고 볼 수 있었던거 같아. 익숙했던 비리시리가 다
시 소중하게 다가왔다고 해야 할까… 특히  잠시 쉬면
서 라니콩도 다녀오고 보트도 탔던 것이 너무너무 좋았
어! 비리시리에만 있다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굳어졌었
나봐. 그리고 확실히 우리 네 명 모두 조금씩 달라질 

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아.   

매 기수들의 중간평가 소감을 보면 많은 걸 느낀 것 같아 
보여서 나도 괜히 중간평가에 대한 기대가 많았어. 혼
자 풀기 힘든 것 같은 문제에 막연한 구세주를 기다렸는
지도 몰라. 근데 정말 중간평가가 나에게는 큰 계기가 
되었어. 우리 안의 문제를 밖의 사람들이 보니 훨씬 
잘 보였나봐. 덕분에 앞으로 활동에서의 생각도 많이 
바꼈고.  큰 계기가 되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껴. 

- 

- 

  

너의 행복을 찾으라는 간사님의 조언이 기억나! 
내 행복을 찾아 팀원들과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잘 지
내보고 싶어 
  

중간 평가 전까지는 활동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팀
원들한테는 많이 소홀했어. 
그러다 보니 활동도 생각처럼 잘 안되고 팀원들과
도  잘 못 지냈던 것 같아. 
중간평가가 끝난 지금은 앞으로 활동보다 팀원들과 
즐겁게 잘 지내다 갔으면 좋겠어.  









“우리 
이렇게 

살아요.” 



카레 
주식이 카레인 만큼 방글라데시엔 많은 종류의 카레가 있다.야채가 
들어간 노란색 카레를 제일 많이 먹지만 개인적으로 여태껏 먹어 본 
카레 중best of best는 뚤리네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데리야끼 
맛나는 닭고기 카레!  

세븐업 
무더운 여름, 1일 1음료 아니 그 이상도 한다. 서있기만 해도 땀이 
흐르는 날씨, 무언가에 홀린 듯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발은 시원한 세
븐업을 파는 도깐(매점)으로 향한다. 더운 날 갈증해소엔 그냥 너
가 최고다. 



열대과일 
6월 과일철이 되자 까탈, 리치, 망고 등 맛있는 열대과일들이 많이 열렸다. 덕분에 
행복하다 
까탈은 너무 단 것보다 약간 씹히는 식감이 있는 하드타입의 까탈이 맛있다. 까탈
먹기 대회가 있다던데 나가면 일등할 수 있을 것 같다.  
리치는 쿠쉬네 리치가 맛있다. 한입 베어 물면 과즙이 장난 아니다.  
한 번 먹으면 손을 뗄 수 없다는 쿠쉬네 리치♥ 

다양한 길거리 음식 
싱하라, 뿌리, 쇼무자. 우리가 즐겨먹는 카레가 들어간 튀김류 간식이다. 회의를 하다 
허기질 때,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 우린 바자르(시장)에 들려 어김없
이 이들을 찾는다. 바삭한 튀김에 맥주가 생각날 법 하지만 여긴 없다.ㅠㅠ 양파절임
과 함께 먹으면 그냥 끝이다. 꿀맛  the love…♥ 
 
슈브로에게 ‘뿌리’는 밥이다. 



최현희 특파원 
  (방글라데시) 







 











▲사진출처 : 라온아띠 13기 캄보디아팀 4월 보고서 



▲사진출처 : 라온아띠 13기 미얀마팀 4월 보고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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웃으면 복이와요 





আবার দেখা হবব


